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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容提뽑(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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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 발단 

j派該과 色앓은 진단을 하는데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黃帝內經」 에서도 많은 

부분에 걸쳐 |順該과 色該에 대한 중요성, 그리 

고 두 가지를 함께 조화롭게 운용하여야 한다 

는 것을 여러 편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 특 

히 「平人氣象論」 에서는 五藏‘의 平版과 病版,

死!派 풍을 감별해 놓았으며, 「服要精微論」 에 

서는 g,,該과 JI該에 대한 內容, 표藏의 服象에 

따른 病證 둥을 서술해 놓았는데, 각 편들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자연계 기후변 

화에 인체가 상웅하는 반웅으로 나타나는 服

象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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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표현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 

펴보면 人體를 중심으로 한 경우와 自然界를 

중심으로 한 경우를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는 점이 흥미롭다. 인체를 중심으로 한 경우에 

는 주로 五藏JI으로 서술하고, 자연계를 중심 

으로 한 경우에는 주로 四時服으로 서술하는 

데, 오장맥은 오장 활동을 중심으로 맥상을 설 

명한 표현이며, 四時服은 사계절에 따라 자연 

계의 기후변화나 기의 升降出入을 중심으로 

맥상을 설명한 표현이다. 인체 장부 활동이 자 

연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五藏版

과 四時版은 별개일 수가 없으며 서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일정한 연관성 

이 있다는 점 때문에 四時服과 五藏願은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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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어떤 경우에 

는 구분을 하지 않고 설명하여 혼란을 불러일 

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고, 본 논문에서는 「版要精微

論」 에 나오는 四時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역대 주석가들의 견해를 비교 고찰한 다음 원 

문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內經」 주석가틀은 「|派要精微論」 에 나 

오는 “春 日 浮, 如魚之遊在波” 라는 문장 가운 

데 ‘浮’를 대체로 ‘浮M’으로 주해하였다. 봄의 

服象을 9효Ii 또는 浮Ii이라고 인식하는데 근 

거하여 「服要精微論」 의 ‘春日浮’도 같은 맥 

락에서 해석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표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의 ‘浮服’ 개념의 ‘浮’로는 설명이 매끄럽 

지가 않다. 과연 ‘浮’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역대 주석가들 

의 견해를 살펴서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새로 

운 해석을 해 보고자 한다. 

||. 문제제기 및 역대 해석 

「服要精微論」 에 보면 持服之法을 설명하 

면서 다읍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春티浮, -Jiu‘웠츠遊효波, 홍티효層, ~ 

~乎萬物휴餘, 秋티下빼, 흉蟲將송, • 

티在骨, 暴蟲周密, 君予훌호. 故티, ~ 

pq킹t4횟""紀ξ, ~外휴終1퍼k슐츠. 此l승春, 

4훈JllRξ大法.1) 

이 여섯가지를 맥을 잡는 大法이라고 한 부 

1) 洪元植, r精校黃帝內經素問」 ' p. 58. 東洋醫
學lifl究院. 이후 「內經」 原文은 東洋醫學없 
究院에서 간행된 r精校黃帝內經素問」 과 
r精校黃帝內經靈樞」 에 근거하여 출전을 밝 
혔다. 

분도 논란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앞부분에 

언급한 계절에 따른 표현만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春日浮’ ‘夏日在庸’ ‘秋日下庸’ ‘~ 

日在骨’은 계절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 

는 것이며, ‘如魚之遊在波’ ‘rzrz乎萬物有餘’ ‘짧 

蟲將去’ ‘짧蟲周密, 君子居室’은 바로 앞 내용 

을 좀 더 부연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 

름, 겨울에는 모두 맥이 뛰는 위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봄에 ‘浮’라 한 것이나 가을에 ‘下鷹’라 

고 한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여름이나 겨울과 마찬가지로 

봄과 가을에도 “∼在口디”라고 표현되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텐데,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말미암아 봄 가을의 표현을 부위로도 

해석할 수 있고 맥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秋日下庸’는 좀 더.부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 

에서는 ‘春日浮’를 자세히 고찰하려고 한다. 

다른 계절에 맞추어 본다변 ‘浮’도 웅당 위 

치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역대 주석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맥상’ 개념 

으로 설명하거나, 설령 ‘위치’ 개념으로 설명한 

다 하더라도 다른 계절에 비해 모호한 설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주석가들의 견해를 

살펴보자. 

『太素」 에는 『內經」 原文이 ‘如魚之遊在

波’가 ‘如魚之遊在波皮’로, ‘짧蟲周密’이 ‘짧蟲固 

密’로 되어 있다. 楊t善은 별도의 설명이 없 

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였는데, ‘波’가 ‘皮’로 

되어 있는 것은 轉寫하는 과정에서 錯誤가 생 

겨 잘못 옮겨진 것 같다. ‘如m之遊在波’는 ‘春

日浮’를 물고기가 물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모 

습에 빗대어 설명한 말인데, 원문이 ‘皮’라고 

되어 있다면 물고기가 피부에서 논다는 뭇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이상해진다. 月波元堅2)은 

2) 月波元堅, r素問紹識」 , 人民衛生出版社,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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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협에서 骨에 이르기까지 부위를 나누어 설 

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서, 程士德3)은 ~이 皮

I협에 떠서 뺨利한 象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皮’字로 되어 있는 『太素」 原文도 의미가 

통한다고 하였다. 

楊上善을 비롯하여 王'*· 馬隨, 吳昆, 張志

總, 흙世械 둥은 전체적인 의미를 部位로 설명 

하였다. 

楊上善4)은 부연설명으로 “如魚游水, 未能周

散”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물고기가 왔다갔다 

하거나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服氣가 피부까지 드러나 흩어지지 않는다 

는 의미이거나, ~氣가 흩어지지 않고 살포시 

피부까지 드러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봄에 

皮庸까지 ~氣가 드러나 띈다는 의미에서 부 

위로 해석한 점은 타당하지만, 原文을 ‘皮’字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석하였기 때문에 설명 

이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다. 

王{Jj\5)은 楊t善과는 조금 다르게 部位와 服

432‘ 太素遊作游, 波作皮, 楊日春時陽氣初開,
服從骨體, 流入經中, 上至於皮, 如魚游水, 未
能周散. 堅按照在!寶下, 1홉在骨而없之, 則改作
t£皮, 疑是, 當考.

3) 程士德、 主編, r素問注釋睡牌」 , A民衛生出版
社, p. 껑3. 張介홈注, 服得春氣, 雖浮動而未

全出, 故如魚之游在波. 太素遊作游, 波作皮,
形容服浮子皮!휩而有펌利之象, 又義亦適

4) 楊t善, r黃帝內經太素」 , 科學技術文敵出版
社, p. 403. 春時陽氣初開, 服從骨觀, 流入經
中, 上至於皮,如魚游水, 未能周散. 夏時陽氣

榮盛, WK從經옮入孫絡I寶肉之中, 如水流益, 沈
沈盛長, 萬物亦然, N.盛有餘, l比答第五病在外
也. 秋티陽氣從f홉漸tk.千內, 故日下鷹. 활蟲趣 

援入!\, 故日將去, 是時陰氣從內出在皮!尊, 勝

理將開也‘ 송日陽氣內tk., 흉잣蟲閒戶固密, 君子
去堂居혈, A之服氣行骨, 故持服者, 深按得之.
此答第六病'F표內也. 

5) 王/.1(, r新編黃帝內經素問」 , 大星文化社, p‘ 
116. 雖出獨未全浮. 끊끊平鏡, 陽氣大盛, 服
氣亦象萬物之有餘,易取而洪大也.隨陽氣之漸

降 , 故日下團, 何以明陽氣之漸降, 훌잦蟲將欲 
藏去 UL. tE'터·言WK深沈ill, 용양蟲周密, 言陽氣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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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봄에는 기운이 아 

직 완전히 發揚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나오 

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뜨지는 않으며, 가을에 

맥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운이 잠장하기 

때문에 下庸에서 맥을 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여름에는 기운이 완전히 發揚하였기 때문 

에 皮庸와 나란한 높이에서 맥을 잡을 수 있 

으며 服象도 洪大하게 나타나고, 겨울에는 기 

운이 완전히 잠장되기 때문에 深部인 骨에서 

잡을 수 있으며 沈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봄 가을은 版氣가 발양되고 장장되는 ‘기전’으 

로 설명하면서 부위나 맥상을 언급하지 않고, 

여름 겨울은 服氣가 발양되고 잠장된 ‘상태’를 

표현하여 부위와 맥상을 모두 언급하여 주해 

하였다 馬時6) 吳뿔7) 또한 王泳의 견해를 따 

라 비슷한 내용으로 주해하였다, 

張志願8), 高世햄9)도 王꺼〈의 설명에서 크게 

藏, 君子居室, 此A事也.
6) 馬薦, r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 A民衛生出

版社, p. 125. 春日服體稍浮, 如魚之遊在波,
雖래而未全浮也 夏 El I派뼈上透於皮I흉, 12.12.乎

如萬物有餘, 洪大而易取也. 秋日服體入於皮

鷹之下, 如欲뿔之蟲有將去之意, .日l派體在
骨, P11E.짧之蟲深居周密, 君子於斯時也, 亦當

居於室中而無煩擾耳.
7) 吳昆, r內經素問吳注」 , 山東科學技術出版社,

pp, 73∼74. 象春升之氣, 未盡버予地也 夏日
服來在鷹, IZ.IZ.然充滿於指, 象夏時萬物之有
餘 秋日陽氣下降, 故WK來下於JllL勝, 象짧蟲將 
去之象也. 쪽時陽氣뺨藏, 故JIJKlt下在於骨分,
如짧蟲周密,君子居室之象也 

8) 張志願, r新編素問集註」 ' p. 137. 魚在波,
雖出而未浮,如春升初出之象.在於皮鷹,浮在
外也, i'ZIZ.充滿之象, 萬物有餘, 盛長之象也

秋氣降收,如짧蟲之將去外,而內藏之象.쫓令 
閒藏, 故IDKlttE骨, 如활蟲之封閒, Pu君子之居

室, 藏而꺼出ill, 此言A與昆蟲萬物生於天地之
間, 同Jllll生長收藏之氣, 是以服象如之.

9) 高士宗, r黃帝素問直解」 , 科學技術文敵出版
社, p. 128. 春日氣機從下而上, 故春티服浮, 
其形如魚之游在波.夏日氣機充滿於外,故夏티 

之服在I홉, 其形i'Zi'Z乎如萬物之有餘. 秋日氣機
從外而內, 故秋日之服下鷹, 其形如짧蟲Z將 

去- -- 日氣機內藏而tk., 故쪽日之JIJK:(E骨, 其形
如짧蟲之周密, 復如君子之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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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은 여름 겨울에 

맥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이들은 모두 봄 가을에는 잠장되 

었던 기운이 발양되어 나오거나 퍼져있던 기 

운이 잠장되어 들어가는 氣機變化를 들어 설 

명하면서 庸나 骨에 비견되는 분명한 부위를 

설정하지 않았고, 여름 겨울에는 !홉와 骨을 들 

어 服氣가 發揚되는 부위를 분명하게 언급하 

였다, 吳昆은 다른 주석가와는 달리 ‘秋日下庸’

를 ‘下於llll購’라 하였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가 

리키는 곳은 다른 주가들과 같은 위치를 말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과 달리 張介寶, 黃元細, 張짧 둥은 사 

계절 모두 !l象으로 해석하였다. 즉 春夏秋쪽 

각각에 대하여 張介寶10)은 浮動而未全出, 洪

盛, 洪盛漸數, 沈~한 服으로, 黃元細11)는 半沈

半浮, 全浮, 半浮半沈, 全沈한 맥으로, 張倚12)

는 四時服인 끓, 洪, 毛, 石으로 註解하였다. 

黃元細는 계절에 상웅하는 부위까지 설명하였 

는데, 맥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張介寶과 黃元細는 겨울 내내 장장되었던 기 

운이 봄에 발양하는데, 봄에는 아직 완전히 드 

러나지 않다가 여름이면 완전히 드러나 皮庸

에까지 이르고, 가을이면 다시 잠장하여 들어 

가기 시작하고, 겨울이변 완전히 잠장하여 骨

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즉 맥상으로 설명하 

기는 했지만 骨에서 庸에 이르는 사이 어느 

1이 張介賢, r張民類經」 , 成輔社, p. 130. 服得
春氣,雖浮動而未全出,故如魚之游在波也.服
得夏氣則洪盛於外, 故i'Z!Z.乎如萬物之有餘也.
服得秋氣則洪盛漸敬, 故如欲뿔之蟲將去也, lllK 
得쪽氣, 沈tx在骨, 故如뿔蟲之周密, 君子之於
斯時, 亦當體天地閒藏之道, 而居於室也.

11) 黃元細, r黃元細醫書十一種」 (上), 素問應解,
A民衛生버版社, p. 64∼65. 春日浮, 如魚之

游在水波之下, 半沈半浮也. 夏日在I홉, 1Z.1Z.乎
如萬物之有餘, 則全浮훗. 秋日下!홉, 如활蟲之 
將去, 半浮半沈也 쪽日在骨, 如뿔蟲之周密, 
君子之居室, 則全沈훗. 

12) 張倚, r素問釋義」 , 科學技術文敵出版社, p. 

53. 此四時之服象, 春꿇夏洪秋毛쪽石是也. 

곳에 맥기를 드러낸다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 

으며, 이것은 다른 주석가들이 주해한 내용과 

상통하는 점이기도 하다. 

|||. 문제점 

王泳, 馬時, 吳昆, 張介쩔, 張志願, 高엔tt.\ 

풍은 ‘浮’를 升發하는 기운이 드러나기는 했지 

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설명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인체를 중심으로 기운 

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름, 가을, 겨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체 

氣機의 변화를 중심으로 !l象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계절에는 모두 맥이 어 

느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일관성을 

잃어버혔다. 

黃元細는 少陽之氣의 發揚을 염두에 두어 

물고기가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의미에서 ‘半浮

半沈’이라고 설명하여 楊上善과는 다른 설명을 

하였다. 이같은 설명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如魚之遊在波’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만, 다른 주석가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계절에는 服이 나타나는 위치를 설명하여 일 

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봄에는 맥상으로 설 

명하고 다른 계절에는 맥이 뛰는 위치로 해석 

하여 일관성이 없기는 하지만, 주석가들의 공 

통되는 견해는 자연계의 숭발하는 기운이 인 

체에 반영되어 春服으로 드러나는 것을 설명 

하였다는 점이다. 

주석가들이 ‘春日浮’에 대해서만 이렇게 여 

러 가지 해석을 했던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 

유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浮’를 服이 뛰는 위치로 설정하기 어 

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版을 잡는다고 하면 

특정한 어느 부위에 손을 대어 기운의 박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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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야 한다. ‘夏日在鷹’ ‘秋日下庸’ ‘쪽日在骨’ 

에 비추어 볼 때,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갈수 

록 점점 더 깊어지는 부위를 설정했다면, 봄에 

는 마땅히 여름의 ‘庸’보다 더 表層에서 맥이 

띈다고 해야 하는데, 皮鷹보다 더 밖에서 版을 

잡는 곳으로 ‘春 B 在口口’할 때의 ‘浮’라는 위 

치를 설정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점이다. 둘째는 

전체를 보았을 때 계절에 따른 설명의 차이야 

있지만 ‘浮’를 M짧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春

日浮’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內經」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 각 계절에 

따른 설명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 @ 

륙훈 春日浮 如魚之遊在波 끓‘ 

r夏 夏口在I협 r.a~"f-萬物有餘 용샘 

秋 秋티下I휠 훌잣蟲將去 毛

~ 쪽티在협’ 휠잣蟲周密, 참子居室 石

CD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절에 따라 맥이 뛰 

는 부위를 설명하고, @에 해당하는 부분은 @ 

부위에 나타나는 맥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 

되는 맥상은 바로 @에 해당하는 四時服이 

다,13) 그러므로 ‘如;없之遊在波’가 浮llJi을 표현 

한 것이라 하여 ‘春티浮’의 ‘浮’를 浮n따으로 해 

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마치 !훨에 

나타나는 맥이 狗服이라고 해서 ‘在庸’를 $힘llJi 

이라 해석하거나, 꽉에 나타나는 맥이 石版이 

라 하여 ‘在骨’을 ‘石版’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봄에 대하여 ‘浮한 部

位’에 나타난다는 의미와 그것이 ‘浮l派’이라는 

것은 구분지어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다. 

13) 앞서 살펴본 것처럼 .뚱해는 이를 9효 狗 毛 石

으로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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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浮’를 다른 계절과 마찬가지로 맥 

이 뛰는 위치로 해석할 수 있을까? 

IV. 고 찰 

1. A體 部位에 대한 層次

먼저 皮毛에서부터 骨隨에 이르기까지 身體

部位를 藏府나 季節과 연관시킨 내용을 살펴 

보면, r內經」 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설명 

이 있다. 

@-@ 무릇 !f B氣가 형체에 머무를 때는 반 
드시 먼저 皮毛에 깃드는데, 머물렀다가 물러 

가지 않으면 들어가 孫版에 깃들고, 머물렀다 

가 물러가지 않으면 들어가 絡服에 깃틀고, 머 

물렀다가 물러가지 않으면 들어가 經版에 깃 

들고, 안으로 五藏에 이어지며 陽몹에 흩어진 

다. 陰陽이 모두 감수되면 五藏이 이에 손상을 

입으니, 이것은 !JB氣가 皮毛로부터 들어와 五

藏에 이르는 순서이다,14) 

CD-@ 봄에는 絡|派을 취하고 여름에는 分願

를 취하고 가을에는 氣口를 취하고 겨울에는 

經輸를 취한다. 무릇 이 네 계절은 각기 때로 

써 가지런함을 상으니, 絡n따은 皮庸를 다스리 

고 分條는 뻐肉을 다스리고 氣口는 節服을 다 

스라고 經輸는 骨隨를 다스린다,15) 

@-@ 이런 까닭으로 봄 기운은 經版에 있 

고 여름 기운은 孫絡에 있고 장하 기운은 Jlll 
肉에 있고 가을 기운은 皮庸에 있고 겨울 기 

14) r素問j 「陽刺論」 'p. 껑4 夫%之客於形
也,必先舍於皮毛,留而不去,入舍於孫服,留
而不去, 人舍於絡服, 留而不去, 入舍於經服,

內連五藏,散於陽뿜,陰陽없感, 五藏乃陽,此
%之從皮毛而入, 極於五藏之次也.

15) r靈樞」 「寒熱病」 ' pp. 130∼ 131. 春取絡
版, 夏取分勝, 秋取氣口, 쪽取經輸. 凡此四時,
各以時寫齊. 絡J.l治皮f홉, 分勝治Jill肉, 氣口治

般服,經輸治骨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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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은 骨體 가운데 있다_16) 

@-@ 師는 몸의 皮毛를 주관하고 心은 몸 

의 血服을 주관하고 府은 봄의 範g흉을 주관하 

고 牌는 몽의 )JJl肉을 주관하고 賢은 몽의 骨

隨를 주관한다,17) 

CD-® 「據刺論」 에 나오는 내용은 계절이나 

장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지딴 表層인 

皮庸로부터 深部인 五藏에 이르기까지 충차를 

나누어 설명하였으므로 함께 고찰하였다. 이와 

유사한 내용들은 「陰陽應象大論」 18) 「皮部

論」 19) 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 

「寒熱病」 에서는 春夏秋쪽에 각각 ‘絡版-分鷹

-氣 0-經輸’를 취하여 ‘皮庸-)JJL肉-觸服-骨觀’

의 병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氣口나 經輸가 어 

디를 말하는지에 대하여는 주석가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 

체적인 의미는 봄애는 기운이 皮庸에 있기 때 

문에 皮庸가 병들면 絡版올 취하고 여름애는 

기운이 llJL肉에 있기 때문에 分購를 취하는 동 

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 「四時刺평從論」 에서는 春夏秋

쪽에 각각 ‘經服-孫絡-)JJl肉-皮庸-骨顧’를 연결 

하여 이곳에 기운이 았다고 설명하였으며, @­

@ 「慶論」 에서는 府心牌뼈賢에 각각 ‘觸廳­

血願-/lll肉-皮毛-骨嚴’를 연관시쳐 설명하였다. 

오장이 샤계절에 상용한다고 하면 표현하는 

부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딴 「四時

16) r素問』 「四時刺뺑從論」 , p‘ 229. 是故春
氣{E經服, 夏氣在孫絡, 長夏氣tEJlll肉, 秋氣在
皮1홉, 쪽氣在骨觀中. 

17) r素問」 「覆論」 ' p. 166. 師主身之皮毛‘ 心
主身之血服, Jjf主身之節體, 牌主身之Jiil肉, 볕￥ 

主身之骨嚴‘
18) r素問」 「陰陽應象大論」 'p. 25. 故%風之

至, 흉如風雨, 故善治者治皮毛, 其次治Jiil)寶,
其次治節IJJK, 其次治六府, 其次治五藏. 治五藏
者,半死半生也

19) r素問」 「皮部論」 ' p. 198‘ 是故百病之始
生也,必先於皮毛,%中之則購理關,開則入客

於絡服,留而不去,傳入於經,留而不去,傳入
於府,屬於陽뽑. 

刺;효從論」 과 「樓論」 에서 셜명하는 방식은 

앞서 「樓刺論」이나 「寒熱病」에서 설명하 

는 방식과는 차이가 많다. 즉 「錫刺論」 과 

「寒熱病」 에서는 表部에서 深部로 짚어지는 

단계로 설명을 하였고, 「四時刺避從論」 과 

「慶論」 에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갔다 

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단계로 셀명을 하 

였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骨體

I그림 1l 

1fuJJJR 

J1Jl肉

骨隨

I그림 2] 

즉 I그렴 1J 은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기운 
이 들어오는 과정이 중사된 표현이며, I그림 

2] 는 내부 기운o) 곁으로 나갔다가 다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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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는 과정이 중시된 표현이다. 이와 같이 같 

은 부위라 하더라도 자연계 기후변화와 인체 

활동의 상관관계를 살피는데 있어서 어떤 관 

정에서 파악하였는가에 따라 계절에 상웅하는 

부위의 漢深이 다르게 설정될 수가 있다,20) 부 

연하면, 가지고 있던 기운을 소모시키는 과정 

올 중심으로 오장활동을 파악하면 그 발현부위 

는 ‘觸-血服-Jlll肉-皮毛-骨體’가 되며, 외부로부 

터 기운을 받아들이는 고정을 중심으로 오장활 

동을 파악하면 그 발현부위는 ‘皮毛-絡服-經服

-Jlll肉-統骨’로 표현될 수 있다21)는 것이다. 

따라서 ‘春日浮’의 ‘浮’를 服象으로 해석하면 

I그림 2] 에서처럽 겨울에 잠장되었던 陽氣

가 솟아오르며 나타나는 형태로서의 浮服을 

표현하게 된다. 王/Jjc 이하 여러 주석가들의 설 

명이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같은 맥락에 

서 여름이나 가을, 겨울에 대해서도 맥상으로 

설명한다면 I그림 2] 에 비추어 보았을 때 

庸, 下庸, 骨을 맥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I그림 1] 에 견주어 부위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浮’를 II象으로 이해한 

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平人氣象論」 22)이나 「玉機혈藏論」 23)에 

서 ‘센四時’를 설명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면 

봄과 여름에는 II이 浮大하고 가을과 겨울에 

는 服이 沈選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설명에 비추어 본다변 「II-햇精微論」 의 ‘春日

浮’를 浮|派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면 타당할 수 

도 있지만, ‘夏日在庸’에서의 ‘庸’도 浮大한 服

象으로 설명해야 하고, ‘秋日下庸’에서 ‘下庸’는 

沈選한 版象으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 

2이 嚴東明, 四u흉刺法에 대한 짧究, p, 30. 慶熙大
學校大學院.

21) 嚴東明, 上揚書, p. 30. 
22) r素問」 「平A氣象論」 • p. 66. 春夏而服複,

秋쪽而服浮大, 命티i뾰四時也. 

23) r素問」 「玉機휠藏論」 . p. 75. 於春夏而服
!:ti짧, 秋쪽而服浮大, 名日펑四II#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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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 그러므로 ‘春티浮’의 ‘浮’를 服象으로 설 

명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다른 계절과 마 

찬가지로 부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浮’으| 우|치 

그렇다면 ‘浮’를 부위로 본다면 어느 정도 

깊이이며, 어느 부위를 말하는 것일까? 

앞의 I그림 1] 과 I그림 2] 에서처럼 봄 

에 상웅하는 부위는 여름에 상웅하는 부위보 

다 더 밖에 위치하거나, 겨울에 상용하는 부위 

와 여름 가을에 상웅하는 부위 사이 어디쯤인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服

要精微論」 에서는 이미 ‘浮’에 대한 부연설명 

으로 ‘如魚之遊在波’라 하였으므로 당연히 여 

름의 ‘庸’보다 더 바깥쪽 어디를 말해야 할 것 

이다. r內經」 에서 ‘鷹’보다 더 바깥쪽을 설정 

한 곳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옴에는 가윤이 터럭에 있고 여릉에 

는 가융。l 皮j홉에 있고 〉}을에는 가융 

。l 分肉어1 었고 져율에는 기융。1 짧骨 

에 았으나, 。1와 장。l 영은 경유흘 웰 

刺할 경유에는 각기 ..2 얘」로써 까지렌 

함을 상야야 한다,24) 

(폐뺨) ------ 그러으효 말하기를, 病

야 쫓毛·»쫓理에 있는 경유도 있으여, 皮

체에 있는 경우도 있으여, 朋,p선에 있는 

경유도 있으며, 腦에 있는 경유도 있요 

며, 篇에 있는 경유도 았으며, 骨에 있 

는 경유도 있으며, 體에 있는 경유도 

었 다. ------ (後뺑)25) 

24) r靈樞」 「終始」 • p. 73. 春氣在毛, 夏氣在
皮!홉, 秋氣在分肉, ~氣tE範骨, 刺l比病者, 各
以其R흉寫齊. 

25) r素問」 「刺要論」 . p. 188. 黃帝問티, 願閒
刺要. l뼈伯對日, 病有浮沈, 刺有짧深, 各至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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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 「服要精微論」 ‘春 日 浮’에 대 한 새 로운 解釋

즉 「終始」 에서는 계절에 따라 기운이 어 

디에 있는지 차이가 나며, 기운이 어디에 있는 

지를 잘 살펴 기운oJ 있는 곳과 가지런하게 

침을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봄에 기 

운이 매무는 毛와 여름에 기운이 매우는 皮庸

를 살펴보면 당연히 毛가 피부보다 바깥쪽 부 

위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刺要

論」 에셔는 사기가 든 곳에 정확한 깊야로 침 

자할 것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신체부위의 層
次를 매우 자세히 나누어 놓았다. 흉病이 드는 

부위를 ‘臺毛陳理-皮庸-!Jll肉-服-節-骨-麗’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깊이를 정확하게 파악하 

여 鐵刺해야 다른 部位를 손상시키지 않아서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고 병이 낫는다고 하였 

는데, 바로 여기에서 皮!홉보다 더 바깜쪽 부와 

로 臺毛陳理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皮庸보다 더 바깔쪽 즉, 솜털이 

솟아난 부분으로 살갖에 닿기 전에 외부 기운 

이 인체와 만나는 곳이 바로 臺毛購理인 셈이 

며, 바로 이 부분이 「終始」 에서 말하는 ‘毛’

에 해당하는 부위인데, 「服훨精微論」 ‘春 B

浮’에서 말하는 ‘浮’를 부위로 설정한다면 이들 

은 서로 같은 부위를 말한다고 활 수 있다. 

즉, 「終始」 의 ‘毛’와 「刺要論」 의 ‘훌毛購理’ 

와 「服要精微論」 의 ‘浮’는 같은 곳을 말한다 

고 할 수 있다. 

이처럽 皮I置보다 더 바짤쪽에서 기운을 느 

낀다고 해야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如

理, 無過其道, 過之則內傷, 不及§l.IJ生外塞, 擊
則'lB從之‘ 짧深不得, 反寫大敵, 內動五藏, 後
生大病. 故日病有tE쫓$.JI쫓理훨- 有在皮鷹훨. 
有在DJ[‘肉 ;if 右;{fl!릎i양. 有휴騎:If. 有휴骨쳐윌. 

훨표題흉 是故刺훌毛勝理無陽皮, 皮陽則內
動師, R벼動則秋病溫體, ilf!FF然寒傑, 刺皮無傷

肉, 肉陽則內動牌, 牌動則七十二日, 四季之月,
病願眼煩, 不뺨食, 刺肉無傷IW, IW陽則內動心,
心動則夏病心痛, 刺服無陽歸, 節傷則內動lff,
!ff動則春病熱而節뼈, 刺修無傷骨, 骨陽則內動
賢, 뽑動則〈.病8동顆痛, 刺骨無陽嚴i 觀陽則銷
據llii醒, 體解f亦然不去훗 

魚之遊在波’라는 설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魚之遊在波’는 물고기가 수면보다 위쪽으로 

뛰어올라 물결과 같은 높이에서 노는 모습을 

형용한 것인대, 물고기에 비유되는 服이 皮庸

에 비유된 수면보다 위에 나타난다는 설명을 

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설명은 

r禮記』 「月 令」 £)이나 『素問」 「四氣調神

大論」 의 王永注zn에서 ‘봄 석달에는 물고기가 

얼음 위로 뛰어 오른다’고 한 내용과도 일~1화 

는 설명이다. 

이와 같이 浮를 皮鷹보다 바깜쪽 솜털이 솟 
아난 부위로 셜정하여, 봄에는 版이 皮}활보다 

더 떠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다른 계절에 

부위롤 설정하는 내용과 일관된 논지로 이해 

할 수 있다, 이 렇게 이해를 할 때, 「服要精微

論」 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봄에는 손가락이 

피부에 닿기 전에 미리 맥의 상태를 알 수 있 

으며, 여름에는 皮庸에서, 가을에는 피부아래 

에서, 겨울에는 骨에서 해당 계절의 기운을 알 

수 있듯이, 계절에 따라 정점 깊게 눌러서 진 

맥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결 론 

『素問」 「眼要精微論」 의 ‘春 日浮’에 대하 

여 대부분의 『內經j 주석가들은 “봄날에는 

服이 浮하게 나타난다.”로 해석하였는데, 이렇 

게 해석할 경우 앞 뒤 문맥에 비추어 보아 명 

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다른 계절에샤 모두 

服이 뛰는 ‘위치’를 언급하였다면 ‘春日浮’ 또 

한 봄에 맥이 뛰는 ‘위치’를 표현한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6) 「團記」 , 保景文化社, p. 188. 春三月, 魚上1*.

27) 王빼, 上揚書f P‘ 9. 然立春之節, 初죠 日, 東風
解陳, 次五B, 짧蟲始振, 後五日,魚上永, 次
雨水氣, 初五 8, 繼쩔魚, 次五日, 鴻陽來, 後

五 B, 草木때動. 

13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14學會誌、 Vol. 16-1 

‘春日浮’에서 ‘浮’를 版象을 표현하는 ‘浮版’

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맥이 뛰는 위치를 표현 

하는 ‘뜬 자리’로 해석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 

가 있다. ‘夏 티 在庸’, ‘秋 티 F庸’, ‘쪽 日在骨’과 

마찬가지로 ‘春 B 浮’도 ‘如魚之遊在波’에 빗대 

어 봄에 服이 뛰는 위치를 설명하는 문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浮’를 위치로 설정한다면 

이곳은 바로 「終始」 에서 말하는 春氣가 所

在하는 ‘毛’나 「刺要論」 에서 언급하는 ‘좋毛 

條행!’에 상웅하는 부위를 말한다. 즉 ‘浮’는 당 

연히 피부보다 더 바깥쪽에 위치하는 곳으로, 

피부 바같쪽 솜혈이 난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春日浮, 如魚之遊在波’는 마땅히 

“봄날에는 版이 皮I齊보다 떠서 나타나는데, 마 

치 물고기가 물결에서 노니는 것과 같다.”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派찢精微論」 문장 ‘春 티浮, 

찌l魚之遊1-£波, 夏 日 在!협, rz.rz.乎萬物有餘, 秋 티 

下庸, 짧蟲將去, --日在t압, 짧蟲周密, 君子댐 
혈,’은 ‘春 티 浮’ ‘夏 티 在I휩’ ‘秋 日 下!휠’ ‘. 티在骨’ 

이라는 표현을 통해 각 계절에 版氣가 드러나 

거나 맥을 살피는 부위를 설명하고, ‘如魚之遊

在波’ ‘rzrz乎萬物有餘’ ‘짧蟲將去’ ‘짧蟲周密, 

참子屆室’이라는 표현을 통해 각각 사시맥인 

끓版 狗!派 毛版 石版을 표현하였다고 이해할 

수 었다. 즉 봄에는 손가락이 皮I협에 닿기 전 

에 미리 맥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여름에는 

피부, 가을에는 피부아래, 겨울에는 웹셰 이르 

는 부위까지 접접 깊은 부위에서 진맥하는 방 

법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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